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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에게 

물리적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송용민, 2022), 정서적 유대감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 

지능을 능가할 수 있더라도 과연 인간의 감정까지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며(천현득, 2017), 인간의 고유 영역인 영혼 역시 대

체할 수 없을 것임이 주장되었다(정재식, 2017). 이처럼 인공지능 시대

에 접어들면서 영혼 등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1)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혼은 분석심리학에서 심혼으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

질이다(이부영, 2001). 심혼인 아니마·아니무스는 각각 남성·여성 

내면의 고유한 삶의 흐름인 정신 에너지(Libido)로서 창조적 삶으로 자

아를 인도한다(von Franz, 2018).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보다 우위를 

확보한다고 해도 심혼의 창조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을 것이다(박정식, 2018; 정재식, 2017). 인공지능은 엄청난 데이

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인간의 창조성을 단지 모방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한편, 꿈은 인간 심연에 있는 심혼을 깨우고 전체성, 본질인 자기

(Self)에게 이르도록 자아의식을 돕는다(김성민, 2010; von Franz, 

1) 연구에서 인간의 고유성은 영혼, 심혼(心魂, Seele), 자기(Self)로 표기한다. 심혼은 아니마

(Anima)·아니무스(Animus)를 구체적으로 일컫는 명칭이고, 내적 인격(內的 人格, 

internal personality)이다. 특히 분석심리학에서는 자기(Self)를 대문자 S로 표기한다. 분

석심리학에서 자아(Ego)는 의식 영역의 중심이자 인간 정신 활동의 주체이며, 자기(Self)

는 의식과 무의식 영역을 포괄하는 전체 정신의 중심이다. 이 연구에서 자기(Self)는 개성, 

본성, 본질, 전체성, 진짜 나, 참자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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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심혼은 상징을 창조함으로써 자아가 알아차릴 때까지 꿈을 통

해 계속 신호를 보낸다(von Franz, 2016). 즉, 꿈을 통해 각 개인이 고

유하게 가지고 있는 심혼을 만날 수 있다(Jung, von Franz & 

Henderson, 1964; Jung, 1969b). 꿈은 자아가 무의식에 방치한 정신 

요소들의 활동 무대로(이부영, 2014; Roesler, 2020) 꿈이 전달하는 무

의식의 내용을 자아가 의식화할 수 있을 때 무의식이 가진 창조성은 발

현되고, 창조성은 개성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즉, 무의식의 의식화 

작업을 통해 각 개인은 고유한 개성화로 향할 수 있다. 여기서 개성화

(Individuation)는 각 개체가 가진 창조성의 발현이자(김덕규, 2023) 

유일무이한 고유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성화는 중년 성인들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강조되어 

왔다(김성민, 2001; Jung, 1933). 인간은 인생 중반기에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는데, 이때 외부로 향했던 에너지를 개인 내부로 전환하지 않으

면 전체성이 흔들리고 신경증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전찬례, 2014; 

Jung, 1966). 이러한 신경증적 고통은 자아의식의 비대화로 인한 심혼

(Seele) 상실과 자기(Self) 소외의 결과인데, 중년 성인은 의미 상실의 

고통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Jung, 1969b). 이러한 고통은 자아가 삶의 

의미를 인식하고 의식화함으로써 자기(Self)를 실현해 갈 수 있을 때 극

복할 수 있다(한오수, 1999). 

이러한 주장은 중년 성인들이 인생의 중반기에 경험할 수 있는 불운

과 좌절 등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위기

가 아닌 전체성 회복 혹은 자기실현의 기회로 보는 것이다(오제은, 

2013). 위기를 겪으면서 중년 성인들은 인생 전반기에 경시한 내면과

의 접촉을 통해 심혼을 살리고 자기(Self)와의 화해를 시도해야 하는데

(전찬례, 2014; Jung, 1966; Patton, 2006) 이때 꿈은 심혼과 자기(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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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만남에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Jung et al., 1964). 꿈은 잃어버린 

의미를 매일 밤 이미지 등의 상징을 통해 보여 주기 때문에(이부영 

2014; Roesler, 2020) 중년 성인들은 꿈의 상징이 의미하는 바에 귀 기

울이고, 그 의미를 알아차림으로써 진정한 자기(김성민, 2001) 혹은 참

자기(Jung, 1969a)를 회복할 수 있고, 개성화 과정(Jung, 1974)을 밟아 

나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중년들은 가정 경제의 주체로서의 역할 수행과 자녀

들의 입시 및 취업 과정을 같이 겪어야 하는 현실적 스트레스가 많고

(이은영·왕은자, 2017), 청년 실업으로 자녀의 부모의존도까지 높아

짐에 따라 중년기 발달과업에 집중할 심리적 여유를 갖기 어렵다(박문

정·장진이, 201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년의 발달과업으로써 개

성화 및 인격 성숙에(Erikson, 1950; Jung, 1966; Levinson, 1986; 

Vaillant, 1977) 주목하여, 중년기 개성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년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분석심리학에(Jung, 1969c) 기반하여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개성화와 

자기(Self) 발견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분석심리학에서는 꿈을 통한 개성화 과정을 강조해온 만큼

(윤우상, 2017; Jung, 1933; Jung et al., 1964)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

로 인간의 심리적 삶에 영향을 미쳐온 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살펴본 

뒤 중년 성인의 개성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꿈의 역할과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탐색은 개성화와 자기실현을 촉진하는 중년 성

인 대상의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꿈을 활용하는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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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꿈에 대한 다양한 관점

1. 고대 시대의 꿈 

고대 시대에 꿈은 신의 의도를 파악해 미래의 길흉을 알려주는 신탁

의 역할을 했다. 고대 이집트 및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스 문명 등

에서는 꿈을 거북이 등, 신전 벽, 파피루스 등에 적어 두고 그 의미를 의

학과 정치 분야에 적극 활용하려고 하였다(Ribeiro, 2024). 고대 후기 

의사이자 꿈 해석가였던 아르테미도로스는 꿈이 현재나 미래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아 예언적 꿈을 직접적인 꿈과 우의적인 꿈으로 분

류함으로써 꿈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Ribeiro, 

2024).

또한, 고대 그리스 히포크라테스는 수면이 인간의 수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 요건이며, 꿈은 내부 감각으로부터의 신호라고 생각

했다. 이에 따라 꿈을 해석함으로써 질병을 진단함으로써 내부 감각을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고대 그리스 꿈에 대한 탐구는 신

비주의에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의학으로의 개념으로 진화하는 

발판을 제공하였다(Askitopoulou, 2015). 

꿈에 대한 의학 및 과학적 접근은 19세기에 들어서야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는데, 꿈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자극(Maury, 1861), 꿈의 성적 

상징(Scherner, 1861), 자각몽(de Saint-Denis, 1867), 꿈의 계량화

(Calkins, 1893)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꿈에서 나타나는 남성

과 여성, 유아, 성인과 노인, 정신질환자 등이 탐구되었다(de Sanctis, 

1899). 이러한 연구들은 정신분석(Freud, 1953)과 분석심리학(Jung, 

1974) 등 꿈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심리학 이론 발달의 초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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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dra & Stickgold, 2023).

2. 심리학에서의 꿈

분석심리학의(Jung et al., 1964) 관점에서 무의식은 초월적이고 치

유적이며 창조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무의식의 내용을 반영하는 상

징으로 구성된 꿈은 꿈을 꾼 개인을 고유한 전체성으로 이끌어 치유하

고, 창조성을 발현하도록 함으로써 영적 성숙의 중요한 열쇠로 작용한

다(김덕규, 2023; 김정택, 2011). 특히, 꿈은 의식 세계로 기울어진 자

아 태도를 교정하는 기능을 해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 즉 심리 내적 세

계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한다(Dallett, 1973; Jung, 1974).

또한, 꿈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단서를 제

공한다(Dallett, 1973). 꿈은 다른 사람과 외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

려주는 객관적 단계와 꿈꾼 개인의 성격과 내적 측면을 대변하는 주관

적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이부

영, 2014; Roesler, 2020). 이러한 꿈의 상징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며 

비합리적이고 언어를 초월하기 때문에(Dallett, 1973) 꿈의 의미를 이

해할 때는 꿈을 꾼 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와 의식적 내용을 함께 고려해

야 한다(김성민, 2010; Jung, 1933, 2001). 

특히, 중년 성인의 개성화 과정에서 꿈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무의식

의 내용들을 인식하는 것은 심적 균형을 이루게 하고(Jung, 1974; Jung 

et al., 1964), 개인의 전체성을 회복하도록 한다(Jung, 2001, 2002b, 

2004a). 이러한 개성화 과정은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이기도 한데, 의식

과 무의식이라는 대극 외에도 물질과 영, 일시성과 영원성, 악함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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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인성과 신성, 자아와 자기(Jung, 1969a) 등 대극의 통합 과정이기도 

하다(이부영 2012; von Franz, 2016). 실제로 40대 중년 남성의 개성

화 과정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대극적 갈등이 꿈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개성화로 이끄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상담 사례가 있다. 한 

남성은 꿈에서 길을 가다가 앉아 있는 하얀 새에게 먹이를 주었다. 새

를 날려 보내려는데 개 두 마리가 나타났지만 개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

았다. 이후 새는 날아가다가 과수원에 떨어졌고, 개는 계속해서 그 새

를 쫓는다. 꿈에 등장한 비둘기를 연상시키는 하얀 새는 영적 가치와 

관련성을 가지는 반면, 개는 본능적인 면을 나타낸다. 이 꿈을 꾼 40대 

남성은 전문직 종사자로 내면의 본능적 욕구를 배제하고 정신적 가치

만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꿈에서 역시 새에게만 먹이를 주고 개를 도외

시하지만 결국 개가 새를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꿈은 자신의 

본능적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것으로 남성이 살아오면서 소

홀히 한 내면의 본능적인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에너지를 분배함으

로써 무의식과 의식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로운 상태가 되도록 하는 계

기를 마련하였다(김성민, 2010). 

인간은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로부터 용납될 수 없는 욕구와 충동을 

억압함으로써 타인에게 투사하게 되는데(Schultz, 1982; Perls, 1969), 

꿈에 등장하는 사람과 사물 등 대상들은 인식되지 못하고 충족되지 못

한 욕구들로(Fantz & Roberts, 1998) 자아가 잃어버린 성격의 일부분

이요 투사한 이미지들이다(Alban & Groman, 1975). 따라서 이러한 

꿈에 등장하는 대상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기로 통합하는 과정이 자

기실현 과정에서 중요하게 된다. 

한편, 꿈을 비교적 현실적인 문제와 실존적인 의미를 반영하는 것으

로 이해한 심리학 이론으로는 개인심리학(Adler, 1931)과 게슈탈트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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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Pearls, 1969)가 있다(윤우상, 2017). 개인심리학에서는 꿈이 꿈을 

꾼 개인의 생활양식을 나타내기 때문에(Adler, 1931) 고유하며 개인 성

격의 전체성을 나타낸다고(Venukapalli, 2023) 보았다. 꿈은 깨어 있

는 동안 느끼는 욕구와 목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Venukapalli, 2023) 

일상의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해 갈 것인지에 대한 해결

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개인은 꿈을 통해 삶의 문제에 직면하고 행동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Adler, 1936; Dushman & Sutherland, 1997). 

또한, 꿈을 통해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인식하고, 자기 인식 수준을 높

일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 확장은 행동의 변화를 통해 궁극적인 성장으

로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Venukapalli, 2023). 

또한,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창조적 표현 방식인 꿈을 통해 개인 

존재의 실존적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음을 주장한다(Elliott, 2013; Fantz 

et al., 1998). 꿈의 내용에는 지금 현재 꿈을 꾼 개인의 삶에 무의미하

고 불필요한 것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김춘경, 이수연, 이윤주, 정종

진, 최웅용, 2016), 꿈의 내용을 이해하고 외부로 투사된 부분들과 접

촉하고 동화함으로써 부분을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의미 있는 전

체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Hill & Knox, 2010; Perls, 1969). 즉, 꿈은 

한 개인의 모든 측면을 상징하는 전체성이기 때문에(Venukapalli, 

2023) 꿈을 꾼 개인은 꿈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아차리기 위해

서 자신의 꿈을 분석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기를 발견해 

갈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꿈은 욕구 충족(Freud, 1953), 일방

성 탈피(Jung, 1974), 태도 변경(Adler, 1936), 형태 복구를(Perls, 

1969) 추구함으로써 한 개인이 결핍을 채우고 온전히 기능하는 통합된 

전체로서의 고유한 자기가 되도록 한다(Hill et al., 2010; Ju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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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Perls, 1969). 그렇다면 꿈은 개성화와 자기실현(이부영, 2014; 

Jung, 2001), 참자기로서의 삶이라는(Jung, 1969a) 긴 여정에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인간 삶의 중요한 내적 동력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꿈 기능의 궁극적 목표를 개성화로 본 분석심리학에서는 개성

화를 자신의 고유성 발견으로 보았는데(김덕규, 2023; 이부영, 2014), 

이는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말하는 내담자의 고통을 회복시켜 영혼의 

힘을 북돋아 성장으로 이끄는 영혼(psyché)의 소생과 일맥상통하는 의

미로 볼 수 있다(유성경, 2018). 구체적으로 꿈에서 맞닥뜨린 자신의 

어두운 부분, 즉 그림자를 억압하지 않고 인식·인정·통합하는 과정

으로서 개성화 과정은(Patton, 2006)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의 심리적 

성장 과정인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회피하지 않고 대면하는 

것과(유성경, 2018)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은 자신

만의 고유성을 활발히 회복하게 하고 창조성 발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김덕규, 2023),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강조하는 심리적인 성장력이 

회복된 주체성의 회복 상태이자 영혼의 활성화 상태라고 할 수 있다(유

성경, 2018).

3. 신경과학에서의 꿈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Freud, 1953; Jung et al., 1964)로서 

분석자의 분석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었으나 뇌과학의 발전과 

렘수면(REM: 이하 REM)의 발견으로 경험 과학적인 탐구가 가능하게 

되었다(Scarpelli, Alfonsi, Gorgoni, Gennaro, 2022). 즉, 수면 중 눈

이 빠르게 움직이는 REM 수면과 느리게 움직이는 비렘수면(NRE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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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NREM)의 발견으로(Aserinsky & Kleitman, 1953, 1955) 뇌의 기능

으로서 꿈을 설명하는 과학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REM 수면은 90분 주기로 자동적으로 점화되는 스위치가 켜지면 활

성화되었다가 스위치가 꺼지면 비활성화된다(Hobson, McCarley & 

Wyzinski, 1975). REM 수면과 NREM 수면의 자동적 교대 주기는 핵

심 뉴런에 의해 상호작용한다. REM 수면을 활성화하는 중추적 뉴런은 

뇌간의 중간뇌교피개에 위치하는데, 이 뉴런에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

틸콜린이 분비된다.

한편, 뇌간에 기반한 활성화-합성 모델에 따르면, 꿈은 뇌 인지 영역

이 아니라 뇌간(brainstem)의 뇌교(pons)에서 유발된다(Hobson & 

McCarley 1977). 이때 관여하는 콜린성 세포가 REM 수면과 꿈을 생성

하는데(Hobson, 1988), 전뇌(forebrain)는 뇌간에서 발생하는 무의미

하고 불완전한 이미지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삽화를 구성하려고 한다

(Hobson et al., 1977; Hobson, 1992). 결국 합성된 꿈의 줄거리는 무작

위적이고 혼돈스럽지만 보존되어 상징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Hobson, 

1992). 

또한, 수면 상태에서의 뇌 활동은 비수면 상태보다 점성이 적고 유

동성이 있어서 감정과 기억들이 쉽게 연결되기 때문에 꿈의 내용에는 

의식 세계보다 새로운 생각과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을 수 있다

(Krippner & Combs, 2002). 실제로 REM 수면기는 오래된 기억과 새

로운 정보를 통합하고, 연관된 연결망을 확장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을 

돕는 것으로 검증되었는데(Cai, Mednick, Harrison, Kanady & 

Mednick, 2009), 이는 꿈이 단순히 REM 수면 상태에서의 무작위적이

고 무의미한 정신 활동이라기(Hobson et al., 1977) 보다는 창의성을 

촉진하고(Deperrois, Petrovici, Jordan, Huber & Sen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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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dial, 2024), 감정적 기억(emotional memories)을 처리하며

(Eichenlaub, van Rijn, Gareth Gaskell, Lewis, Maby, Malinowski, 

Walker, Boy and Blagrove, 2018), 기분을 조절하는(Cartwright, 

Agargun, Kirkby, Friedman, 2006)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뒷받침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COVID-19 팬데믹 동안 꿈에 대한 회상 빈

도(dream recall frequency)가 증가했는데(Fränkl, Scarpelli, Nadorff, 

Bjorvatn, Bolstad, Chan, Chung, Dauvilliers, Espie, Inoue, Leger, 

Macêdo, Matsui, Merikanto, Morin, Mota-Rolim, Partinen, Penzel, 

Plazzi, Sieminski, Wing, De Gennaro & Holzinger, 2021), 이러한 현

상을 꿈의 연속성 가설에 근거해 살펴보면, 현실에서의 강렬한 삶의 경

험이 꿈으로 등장하고, 이것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으로 가정할 수 있다(Nielsen & Levin, 2007). 이러한 발견은 꿈과 꿈 

회상은 마음 건강 개선의 잠재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Fränkl et al., 2021) 것이다.

또한, 꿈의 잠재적인 치료적 가치를 탐색한 연구에서는(Appel, 

Pipa, & Dresler, 2018; Wolk, Morris, Nahas, Konkoly, Carr, Paller, 

& Mallett, 2024) 꿈을 꾸는 동안 꿈꾼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각몽을 꿀 

때 고차원적 인지가 작용함을 검증하였다(Adams & Bourke, 2020). 

고차원적 인지는 인지 제어와 실행 기능으로 전두엽 피질 영역과 관련

되어 있는데(Friedman & Robbins, 2022), 이러한 전두엽 피질 활동으

로 잠재몽을 꾸는 사람은 꿈이 현실이 아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악몽의 

두려움 감소, 운동 능력 향상, 통찰력과 창의적 사고가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ppel et al., 2018). 실제로 자각몽을 활용하여 자기 인식이 

어려운 조현병 환자들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통찰력을 증가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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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촉진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Appel et 

al., 2018). 

이 밖에도 REM 수면은 연합적 사고(associative thinking)와 창의

성을 일깨우고, 이미 형성된 도식(schema)을 해체하도록 함으로써, 사

고를 유연하게 재조합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하였다

(Landmann, Kuhn, Maier, Spiegelhalder, Baglioni, Frase, Riemann, 

Sterr, Nissen, 2015). 특히, REM 수면기에서 나타나는 전두엽 세타파

는 최근 삶의 경험과 관련된 꿈의 내용 형성 배후의 뇌 활동으로서, 감

정적 기억들을 처리하는 기능을 하였다(Eichenlaub et al., 2018). 구

체적으로 REM 수면기에서 편도체와 해마를 포함한 변연계와 대뇌피질 

영역 간의 전기생리학적 진동 활동의 특징인 전두엽의 세타파 활동은 

감정적 기억을 통합하고 만성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

(Nishida, Pearsall, Buckner & Walker, 2009). 이러한 측면에서 REM 

수면기의 꿈은 부정적 감정 기억들의 완화 및 균형 회복 그리고 기분 조

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Cartwright et al., 2006)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신경과학의 발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Default Mode Network: 이하 DMN)가 꿈을 꿀 때 활성화된

다는 것이다(Carroll, 2020; Jandial, 2024). 우선 DMN의 해부학적 구

성 영역은 전방 및 후방 중앙선(전방 내측 전두엽 피질, 후방 대상피

질), 측면 두정엽 피질, 전전두엽 피질, 내측 측두엽 등인데(Andrews- 

Hanna, Reidler, Sepulcre, Poulin and Buckner, 2010; Buckner, 

Andrews-Hanna & Schacter, 2008) 외부 환경에 관심을 거두고 내부

에 초점을 맞출 때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뇌의 연결망을 가리킨다

(Buckner et al., 2008; Blagrove & Edwards, van Rijn, Reid, 

Malinowski, Bennett, Carr & Eichenlaub, McGee, Evans, Ru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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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특히, DMN이 포괄하고 있는 영역들은 정신화(mentalizing)와 

마음 이론(theory of mind), 미래에 대한 상상, 자서전적 기억을 탐색

할 때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는데(Andrews-Hanna et al., 2010; 

Buckner et al., 2008), REM 수면이 부족하면 DMN 기능이 방해를 받

을 수 있다는 점에서(Di, Zhang, Meng, Liu, Guo, Zheng, Xie, Xiang, 

Jia, Lu, Sun & Shi, 2024) DMN과 REM 수면기 동안 발생하는 꿈의

(Peever & Fuller, 2017) 기능과의 관련성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REM 수면기와 DMN의 기능과 역할 등은 인간의 

심리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꿈에 대한 뇌과학적 토대이자 분석심리학

에서 주장하였던 창조성 발현과 개성화의 자원(resources)으로서 꿈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꿈을 창의성 발휘와 

개성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꿈의 메시지와 상징

에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관, 즉 앎의 느낌이 필요하다

(Vedfelt, 2020). 앎의 느낌(feeling of knowing)은 오른쪽 내측 전두엽 

피질(medial prefrontal cortex: mPFC)과 관련이 있는데(Modirrousta, 

Fellows, 2008; Schnyer, Verfaellie, Alexander, LaFleche, Nicholls, 

Kaszniak, 2004), 이러한 직관적 통찰은 DMN의 활성화로 얻을 수 있

고, 기존 도식을 탈피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능하게 하여 창의적인 문

제 해결로 이끌 수 있다(Jandial, 2024). 

한편, 분석심리학에서는 의식으로 향한 자아(Ego) 중심적 사고가 

아닌 무의식의 내적 원리를 따르고 자기(Self) 고유의 흐름에 순응할 것

을 강조하는데(김성민, 2016; 김정택, 2011; Jung 1969b; Tyagi, 

2008),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 단순함을 의미하는 무위(無

爲)의 상태(von Franz, 2018)이다. 무위(無爲)는 일찍이 동양의 전통

사상인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강조하였다. 작위적 마음을 버리고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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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질서에 맡기며 고요히 있음이라고 정의하고, “욕심내지 않고 조용히 

있으니 천하가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라는 표현처럼(왕필, 2005) 무위

로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이부영, 2012). 그렇다면 

개성화의 자원으로 꿈에 접근하고 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편

견과 간섭을 경계하면서도 정신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떠오

르게 하는 내향적 무위가(이부영, 2012; von Franz, 2018) 요구될 것이

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지향적이고 자유분방한 내부 정신 활동

을 의미하는 DMN의 수동적 상태(Andrews-Hanna, 2012)와도 유사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꿈 분석에서는 DMN의 수동적 상태에 머무르는 것만이 아

닌 자아의 적극적 의식화 과정이 필요하다. 무위 역시 중국 고전 철학

의 도(道) 안에 있음, 즉 도를 따르고 도와 일치된 상태로 자아와 자기

(Self)가 통합된 상태로도(Jung 2004b)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은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돌리고 자신의 무의식 내용을 의식화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자기실현으로(이부영, 2012) 자아의 의식화 노력이 수

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아의식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새로운 생각들을 생성하는 DMN과 달리 질서

와 논리를 따르고 현실 감각을 담당할 뿐 아니라(Jandial, 2024) 의도적

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새로운 생각들을 선택하고 정리해서 실행하는 

외부 지향적인 실행 통제 네트워크(Executive Control Network: 이하 

ECN)도(Beaty, Benedek, Silvia & Schacter, 2016; Carroll, 2020) 꿈

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자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DMN과 ECN 두 연

결망의 협력으로 자발적 정신 활동이 창의적 사고로 발현될 수 있을 것

으로(Carroll, 2020) 가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뇌의 REM 수면기와 

DMN의 기능과 역할 등 수면과 관련된 뇌의 연결망과 그 기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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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은 추후 꿈을 창의성 발휘와 개인 고유의 개성화 자원으로 활용하

도록 하는 꿈 분석의 효용성을 검증하는 경험 과학적 연구의 토대 마련

에 기여할 것이다. 

지금까지 꿈에 대한 고대의 신비적인 관점부터 심리학적 관점과 보

다 최근의 신경 과학적 접근까지 꿈이 인간의 실질적인 혹은 심리적인 

삶에 적극 활용되어왔음을 살펴보았다.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

면 <표 1>과 같다. 이제 인생 전반부에 의식의 비대화로 인한 내적 불

균형과 중년기 위기를 경험하는 성인의 개성화 과정과 꿈의 활용에 대

해(Dallett, 1973; Hill et al., 2010; Patton, 2006; Tyagi, 2008; 

Weaver, 2009)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2)

꿈의 형성 꿈의 기능 꿈의 목적 꿈의 접근 꿈의 탐색

분

석

심

리

학

∙창조성과 

파괴성을 

가진 

무의식의 

내용

∙내면 탐색

∙창조성 

활성화

∙개성화 과정 

및 자기실현 

촉진

창

조

력

∙창조성 

발현

∙개성화

와 자기

실현

내

부 

전

환

∙무위

(無爲)

의 상태

∙자아의 

적극적 

의식화 

활동

균

형

∙꿈에 

투사된 

무의식의 

의식화

∙의식과 

무의식 

통합

신

경

과

학

∙전두엽의 

세타파 

작용

∙핵심 도식 

재조합

∙감정 기억 

통합

∙감정 조절

∙연합적 사고 

촉진

∙창의적 문제 

해결책 제시

∙창의성 

발휘

∙꿈을 꿈: 

DMN

(수동적 

상태)

∙DMN과 

ECN의 

상호 지원

2) 연구에서 꿈의 접근은 꿈을 어떻게 만나고 다가갈 것인가에 주목한다면, 꿈의 탐색은 꿈의 무

의식 요소가 가진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창조력으로 이끌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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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개성화 과정

1. 중년기와 중년기의 위기

중년기는 40세 전후부터 60세 중반까지로 성인기와 노년기 사이의 

발달 단계를 가리킨다(김명자, 1989; 김애순·윤진, 1993; Jung, 1969c; 

Levinson, 1986, 1996). 중년기의 성인들은 자기 개념을 재정립하고, 

삶의 의미를 재평가하며, 삶의 목표와 관점을 재조정하면서 노년기를 

준비해야 한다(Berk, 2020). 이 시기는 삶의 전환기로서 신체적, 인지 

및 심리사회적으로 변화를 경험한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로 향했던 에

너지를 내부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징표이기도 

하다(전찬례, 2014; Jung, 1933). 하지만 변화는 위기로 경험되기 때문

에 중년 성인들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고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Weaver, 2009) 소수의 중년만이 인생의 전반기에 소홀했던 내적 경험

에 귀 기울이고 그 시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변화를 시도한

다(Berk, 2020). 특히, 중년 성인은 지금까지의 삶에 익숙해지고, 사회

적 지위가 안정됨에 따라 인생 중반기에 의미 있는 심리적 변화와 새로

운 과제들을 간과할 수 있다(Jung, 2004b). 

특히, 중년기는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부모-자녀 중심의 가족체계

로 인한 부부간의 친밀감 결여,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부적응 등

으로 심리적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데(고수진, 2022), 이러한 위기는 변

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즉, 다양한 삶의 역경과 위기를 통해 지금까지

의 내 자신과 삶을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잘살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혹 ‘잘못 살아온 건지’, ‘남아 있는 인생 후반

기에는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건지’ 등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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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를 통해 자기 개념을 재정립하고 삶의 목표와 

관점을 재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일찍이 개성화 과정으로

(Jung, 1969c) 명명되었다.

이러한 중년기 전환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변화와 

갈등은 뇌과학적 관점으로도 살펴볼 수 있다. 중년기에 내측 전두엽 피

질(mPFC)에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는데, 대뇌 피질이 얇아지는 변화

가 관찰되었다(Giorgio, Santelli, Tomassini, Bosnell, Smith, De 

Stefano, Johansen-Berg, Heidi, 2010; Kiesow, Uddin, Bernhardt, 

Kable, Joseph & Bzdok, Danilo, 2021; Salat, Buckner, Snyder, 

Greve, Desikan, Busa, Morris, Dale, and Fisch, Bruce, 2004). 이러

한 대뇌 피질에서의 변화는, 내측 전두엽 피질이 자기 개념, 자기 참조

적 감정 처리와 조절,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추상적 

추론 기능(Gusnard, Akbudak, Shulman and Raichle, 2001; 

Mitchell, 2009)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기 개념 등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변화의 뇌과학적 근거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뇌 기능의 노화로 인한 신

경생리학적인 경직성은 중년에게 새로운 방향 모색이 어려울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해 중년 성인의 변화와 개성화 과정이 쉽지 않음

을 가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기술하였듯이 중년기에 자신의 참모습을 직면할 수 있다

면 중년기 위기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오제은, 

2013). 특히,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성찰적 질문이 중요한데, 자기 

인식은 투사 중지로부터 시작되고 내면과의 접촉이 요구되기 때문에

(von Franz, 2016), 꿈을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이 내면 탐색의 발판이 

될 수 있다(Vedfelt, 2020). 동시에 꿈은 외부로만 치우쳐 흘렀던 정신 

에너지를 조정하여 내부로 흐르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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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폭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게 한다(Jung, 2001). 

2. 중년 성인의 개성화 과정

인간은 유아기부터 시작해 청소년기,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까

지 각 발달 단계에서 성취해야 할 발달 과업을 통해 신체, 정서, 인지,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한다. 또한 자아를 성숙시키면

서 전체 인격을 통합해 가고(Erikson, 1950; Jung, 1969c; Levinson, 

1986, 1996; Vaillant, 1977) 개성화 혹은 자기실현을 추구한다. 개성은 

개체의 고유한 본질을 의미하며, 본질은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상태

로 전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Tyagi, 2008). 이러한 개성을 성취하려는 

개성화 과정이란 개체의 자기(Self)를 만나는 내면으로의 여정이라고

(Jung et al., 1964) 할 수 있다.

개성화 과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생을 마감할 때까

지 지속되는데(박아청, 1995; Erikson, 1950; Gould, 1978; Jung, 

1966; Levinson, 1986; Neugarten, 1968; Vaillant, 1977), 마치 태양

의 궤도처럼 확장과 상승, 축소와 하강으로 나선형으로 흘러간다(Jung, 

1966). 구체적으로 인생의 전반기인 아동·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는 

무의식과의 단절을 감수하더라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사회적 관계를 

도모하고 외적 인격인 페르조나를 건강하게 형성해야 한다. 반면, 중년

기는 외부로 향했던 삶의 에너지를 내부로 전환하고 인생 전반기에 소

홀했던 무의식 요소들과 접촉해야 하는데, 이때 중년 성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의식화하고 삶으로 가져와 체화하며, 아니마·아니무스를 인

식하고 통합함으로써 의식으로 향했던 일방성을 탈피하고 심리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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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을 이루어 나간다(윤영돈, 2019).

이와 같은 중년기 개성화 과정은(Jung, 1966, 2004b) 발달심리학 

관점에서도 조명할 수 있다. 중년기는 생산성 대 침체성의 갈등(Erikson, 

1950), 개별화 작업과 새로운 인생 구조의 형성(Levinson, 1996), 인생

의 재평가 및 재정비 시간인 생산성-제 2의 청소년기(Vaillant, 1977)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관점의 공통점은 진짜 나다운 삶의 모습

을 모색하고, 참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박아청, 1995). 

그러나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삶의 과정이자 개성화 과정은 대극

의 통합 과정으로 비유되기도 한다(이부영, 2012; von Franz, 2021). 

대극이란 의식과 무의식, 음과 양, 선과 악, 흑과 백, 우월기능과 열등기

능, 아름다움과 추함, 지혜와 어리석음, 외향과 내향 등을 예로 들 수 있

는데(이부영, 2012), 대극의 일방성으로부터 해방되어 대극을 통합하

는 것 역시 개성화 과정에서 만나는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

극의 통합을 위해서는 비의식적인 요소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김성

민, 2016; von Franz, 2021), 형태가 없는 비의식적인 요소들은 꿈에서 

상징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년 성인의 개성화 과정

을 촉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꿈 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이부영, 2014; 

Jung, 2002a). 

꿈 분석은 무의식에 억압된 미성숙하고 열등한 정신적 요소를 나타

내는 꿈의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색하게 함으로써 대극 통합을 

통한 삶의 정신적 균형을 성취할 수 있게 돕는다(Jung, 1966; Tyagi, 

2008). 즉, 꿈 분석을 통해 외적 세계로의 성장을 위해서 억압되어 미발

달된 성격적 특성을 수용하고 통합할 때 전체성으로 향하는 개성화와 

자기실현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Patto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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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인간의 무의식은 빛과 그림자라는 대극을 가지며(Jung, 2004a), 무

의식 내용들은 꿈을 통해 가시화된다(Jung, 1974; Roesler, 2020). 자

신의 꿈에 관심을 가지고 의미를 이해하려는 것, 즉 무의식을 의식화하

여 전체성으로서의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그림자의 파괴성

은 의식화되어 한 개인의 창조성으로 발현될 수 있다(Dallett, 1973). 

그림자는 자아의 어두운 측면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의식적 인격에 통

합되지 않고 투사되어 꿈에 등장하기 때문에 꿈에 대한 탐색은 정신적 

성장 과정이라 일컫는 개성화 과정을 촉진할 것으로(Jung et al., 1964) 

가정할 수 있다.

또한, 꿈은 창조성 발현과 전체성 복구를 위한 안내자 역할을 하는

데(김덕규, 2023; 김성민, 2010; Dallett, 1973), 이는 중년 성인의 개성

화 과정에서 꿈에 대한 탐색 그리고 해석을 통해 이해한 메시지가 심리 

내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꿈이 가진 내적 자

원은 중년기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후반기 인생을 모색하는 중년 성인 

대상의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꿈을 활용하는 것의 효용성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꿈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사회적 페르소나 뒤에 숨겨진 본질을 되

찾고, 자아는 거짓 자기가 아닌 참자기를 회복하게 될 수 있다(Tyagi, 

2008). 이러한 과정에서 꿈 분석은 온전히 기능하는 삶과의 단절을 경

험하는 이들에게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몰라서 또는 무시하고 

살았던 무의식 요소들을 인식하고 의식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Jung, 2001). 특히, 중년 성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각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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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으로 통합함으로써 개성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Patton, 2006). 이

를 위하여 중년 성인 대상의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발달을 촉진하고 개

성화에 초점화된 개입을 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을 가진 꿈에 접근하고 

탐색하여 해석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뇌과학의 발달로 밝혀진 뇌의 구조 및 기능과 꿈의 관련성이 과학적으

로 검증되고 있는 만큼, 전체성으로서 인간 존재의 삶에서 꿈을 창조성 

발현과 개성화의 자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아

울러 ‘꿈’에서 ‘꿈에 대한 이해’로 관심을 확대하여 실제 중년 성인들이 

자신의 꿈의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촉진하고, 이러한 이해가 개인의 개

성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분석심리학적 관점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정신분석 등 다양

한 이론적 관점에서 중년 성인의 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탐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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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분석심리학에서는 개성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내면 탐색의 주요

한 도구로서 꿈을 활용한다. 무의식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적 

자원으로서의 꿈은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 과정인 개성화 과정을 활성

화하고, 자기(Self) 발견과 실현화인 개성화로 이끌기 때문이다. 특히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중년 성인에게 꿈은 중년기 위기를 극복하고 

인격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고대 시대, 분석심리학, 개인심리학, 게슈탈트 치

료, 뇌과학 및 신경과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창조력과 개성화의 자원

으로서의 꿈의 중요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중년 성인 대상의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꿈의 의미를 탐색하고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실현과 

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중년 성인, 중년기 위기, 꿈, 심혼, 창조성, 개성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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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Meaning of “Dreams” in the Individuation

Process of Middle-aged Adults

Jeon, Jin Ah
(Department of Psychology ‧ Daegu Catholic University ‧ a PhD candidate)

Jang, Jin Yi 
(Department of Psychology ‧ Daegu Catholic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In analytical psychology, dreams are used as a major tool for inner explora-
tion to promote the individuation process. Dreams form an internal resource 
that helps us contact the unconscious, activate the individuation process (the 
process of integrating consciousness and the unconscious), and lead to in-
dividuation (which is the discovery and actualization of the self). In particular, 
for middle-aged adults who are going through a transitional period in their 
lives, exploration of dreams can be an opportunity to overcome the mid-
dle-life crisis and develop their personality. This study reviewed various per-
spectives on dreams, focusing on ancient times, analytical psychology, in-
dividual psychology, gestalt therapy, brain science, and neuroscience, and ex-
plored the importance of dreams as a resource for creativity and individuation. 
In conclusion, the exploring and understanding of the meanings of dreams, 
noted in the individuation process of middle-aged adults, can promote self-ac-
tualization and individuation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for middle-aged 
people.

Key words: Middle-aged Adults, Middle-life Crisis, Dreams, Seele, Creativity, 
Individuation,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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